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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확보 어려운 청년농에게 우선적 지원

조영석 기자

(진도=뉴스1) 조영석 기자 =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는 농업인의 안정적
영농기반 구축과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지은행사업비 95억원을 확보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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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고 17일 밝혔다.

농지은행 사업은 경영규모·연령별 농가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농지지원을
통해 청년 및 전업 농민의 안정적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.

진도지사는 농지은행사업으로 △맞춤형 농지지원사업 69억 원 △과원규모
화 1억 원 △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17억 원 △은퇴이양직불 5억 원 △농지
연금 3억 원 등 총 95억 원을 확보했다.

진도지사는 영농 초기단계에서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에게
배정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.

최진 지사장은 "개별 농민의 상황에 따라 1대 1 맞춤형 상담을 통해 필요한
농지은행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"며 "배정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지
역농촌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상담센터나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, 농지은행포
털 등에서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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